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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66회회  저저팬팬  크크리리에에이이션션((JJaappaann  CCrreeaattiioonn))

프프리리뷰뷰  ((22))

6. 衣ㆍ住ㆍ雜貨, 폭 넓은 제안

共立織物(群馬縣)은 화합섬을 축으로 코튼이나 실크, 울 등 천연 섬유와의 복합

소재를 내 놓는다. 천연 섬유풍의 박지로 광택감이 있는 것, 스트레치성이 우수한

것 등 독자의 제안을 강화한다.

1918 년 창업 이래, 축적된 높은 기술과 트랜드를 가미한 고감도 자카드나 선

염 직물에 정평이 있다. 여성 복지라든가 가방지, 커튼 등 판매 용도는 폭 넓다.    

어패럴의 잡화 비율이 높아 가는 가운데 영 캐리어의 브랜드를 주체로 동사의 소

재로 복지로부터 잡화에 이르기까지 코디네이트 하여 채용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

다. 해외의 고객도 개척하여 상사를 통하여 수출도 시작하였다. 이들은 첫번째 부

터 JC 에 참가하여 온 성과였다고 한다. 선염 오리지날 상품을 단 사이클로 대응

하는 기동력을 살려서 신규 고객 획득에 노력한다.

敦賀纖維(大阪府)는 엠브로이더리 레이스의 여성 복지 전문 메이커이다. JC 프

리뷰 출전에 의하여 텍스타일 컨버터나 상사, 어패럴 등 폭 넓게 동사에 대한 인

지도가 높아졌다고 한다. 실은 파리 콜렉션 등에도 참가하는 유명 브랜드에서도

동사의 소재는 많이 채용되고 있다. 연간 약 1,500 마크의 새로운 무늬를 개발하

여 1,000 마크 이상의 자사 기획의 풍부한 샘플을 재고하고 있다. 자수사라든가

베이스 클로스를 가지고 고객의 요망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한다.

그 결과, 실제 매상의 약 70%를 1 점이나 각 색상 샘플로 만들어진 별도 주문

상품이 점한다. 금후에도 프리뷰전을 통하여 다방면으로 판매 확대를 도모한다.

南海合纖(大阪府)은 장섬유(폴리에스터, 나일론) 환편으로 스트레치성을 추구한

박지 소재를 제안한다. 항균 방취나 자외선 케어 등의 기능 가공품에 더하여 이

번에 제휴하는 염색 공장과 비타민 가공이라든가 아미노산 가공 등의 후가공도

내 놓는다. 광택감이나 샴브레이조라고 하는 표정을 연출한다.

JC 프리뷰 출전은 두번째이다. 동사는 합성 섬유 가연 가공사라든가 환편 원단

의 제조, 판매를 하고 있다. 웻 슈트나 수영복, 헬멧이나 차량 안소재 등의 산업

자재가 주요한 판매 용도이다. 가연이나 커버링 등 자사 공장에서 일관 생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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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의 향상과 더불어 소량 주문에도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정비하고 있다.

요즈음 웻 슈트 소재를 시발로 산업 자재용 소재를 일반 복지로써 채용하기 시

작하였다. 이것을 기회로 지난 전시회부터 참가하여 어패럴 분야에서 신규 고객

개척을 추진하여 왔다. 프리뷰전에서도 주목되어 종료 후에도 어패럴에서 문의가

있는 거래선에 샘플을 많이 발송하였다. 이번에는 이들을 포함하여 실제의 거래

가 이어지도록 노력한다.

7. 라메나 플린지 - 다채롭게 표현

미와(群馬縣)는 이번 전시회에 라메를 사용한 텍스타일을 전면에 내 놓았다. 라

메사를 사용한 자카드나 도비, 스트레치, 선염, 후염 등 다양한 직물과 라메 프린

트 등 다채롭게 표현하고 있다. 글리터(라메) 프린트 가공에서는 플록키 등과 병

용하는 등, 보다 라메의 빛을 두드러지게 한다.

동사는 레이디스 포멀을 중심으로 천연 섬유로부터 화합섬, 복합 섬유까지 다

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桐生 산지의 기능, 기술을 베이스로 한 배리에이션이 풍부

한 고감도, 고품질 소재를 소로트ㆍ단납기로 대응한다. 대부분이 수주 생산이다.

JC 프리뷰에는 처음부터 전시회에 참가하고 있어 도매상을 중심으로 일반적으

로 신규 고객을 개척하여 왔다. 동시에 전시회에 참가자간, 어패럴 내방객과의 정

보 교환을 통하여 신상품의 개발에 반영시키고 있다. 이번에는 라메 사용을 메인

으로 함으로써 주력인 포멀에 더하여 세레브게의 캐주얼 등 용도 확대를 도모한

다.

雙葉 레이스(福井縣)는 랏셀 레이스를 주체로 스트레치 소재나 코튼, 울 등의

천연 섬유를 사용한 고급으로써 표정감이 있는 소재를 제안하고 있다. 주용도는

여성 아우터이다.

항상 새로운 오리지날 소재를 내 놓고 있어 이번의 JC 프리뷰에서는 플린지 사

용이라든가 광택감이 있는 것, 새로운 편성 방법의 랏셀 레이스를 메인으로 출전

한다. 광택감이 있는 것으로는 다양한 라메사를 편성한다. 새로운 편성 방법으로

는 보더 무늬나 패널 무늬가 등장한다. 지금까지 1 미터 가까운 큰 무늬의 패널

무늬는 직물 밖에는 없었으나 동사에서는 랏셀 레이스로 표현하였다. JC 프리뷰

전시회 참가를 기회로 주력인 미세스만이 아니라 영 캐리어 용도가 신장하여 왔

다. 이번 전시회에서도 기존의 미세스의 확대와 더불어 영 캐리어의 신규 개척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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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染工業(京都府)은 천연 섬유 및 합섬 직ㆍ편물 등 다양한 소재로 대응한다.

날염 프린트 가공으로부터 증융 마무리 공정에 이르기까지 일관 공장이다. 설립

한지 50 년 여성을 중심으로 복지 프린트 가공에 몰두하여 왔다.

5 년전에 잉크 제트 프린터 2 대를 도입하였다. 종래의 형으로는 표현할 수 없

었던 무늬나 소로트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형을 이용하는 경우 24 인치나 30

인치 등 원단의 송출 사이즈가 결정되어 버리지만, 잉크 제트 프린터에서는 송출

사이즈나 무늬의 위치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트랜드가 큰 무늬라든가 다색

을 사용한 그라데이션 등에도 최적이다.

이번 전시회에는 새로운 합섬 프린트라든가 튤 소재의 잉크 제트 프린터 등을

제안한다. 잉크 제트 프린터의 가능성을 넓히면서 새로운 거래선 채널의 개척에

노력한다.

8. 전문 메이커가 본래의 특색을 발휘

齊榮織物(福島縣)은 선염 실크 직물 메이커이다. 그러한 기술은 해외에서도 높

게 평가되고 있어 수출이 생산량의 절반을 점하고 있다. 선염 실크 직물을 전문

으로 생산하는 메이커는 일본 국내에서도 적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없다. 이 때

문에 엔고에도 불구하고 수출의 수주가 끊기지 않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건디나 태피터 등을 브라이덜용으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태피터는 격자

무늬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무지이다. 그것을 억지로 선염으로 만드는 것은 후

염으로는 원단에 하리감이나 볼륨감이 나타나지 않고 볼품이 좋은 드레스를 만들

지 않기 때문이다. 이 외에 공업 자재용으로 마찬가지로 미국에 출하하고 있다.

공업 자재는 자동차 부품용으로 실크 100%의 평직이지만 특수 기획으로 품질 기

타의 면에서 제직이 어려워 안정된 수요가 있다.

국내용으로는 일본 옷 이외에 스커프 등이다. 요즈음은 양장용으로 실크/면 혼

용이나 실크/폴리에스터 혼용 등의 복합 직물의 생산도 시작하고 있다. 또, 2004

년 11 월 부터 帝人파이버의 광발색 소재 모포텍스와 실크의 복합 직물에 착수하

였다. 이번 전시회의 JC 프리뷰에서는 실크 45%/모포텍스 55%의 박지 직물을

제안할 예정이다.

武菱(大阪府)은 유럽이나 일본에서 기획한 전사 페이퍼를 중심으로 한 프린트

가공을 폭 넓게 제안하고 있다. 동사는 전사지도 판매하지만 전사 프린트한 텍스

타일의 판매가 주력이다. 더욱 동 프린트에 후가공한 것까지 일관하여 직접 다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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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사 프린트는 가공 공정이 적기 때문에 단납기 대응할 수 있다. 더욱이 동사

는 더블 폭의 컷 소(cut sew)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다. 취급 상품의 80%는 컷 소이다. 후가공은 엠보스라든가 플로키, 수

지가공, 박(箔) 가공, 기모  등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프리뷰에서는 무늬 견본 외

에 다양한 원단 샘플을 출전한다. 금후에도 무늬의 기획과 후가공의 충실을 기할

방침이다.

청야파일(和歌山縣)은 파일 직물 전문업체이다. 염색 가공 이외에는 모두 자체

공장에서 가공하고 있다. 일본 국내에서도 파일 직물 전문 메이커는 적고 그 높

은 기술력에는 정평이 있다.

2004 년 추동 시즌도 벨루어가 트랜드로 순풍이었으나 중국 등으로부터 값싼

수입품이 대량으로 들어 와서 일본의 메이커에게는 반드시 좋은 환경이라고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동사는 고품질을 무기로 톱 존에 판매, 수입의 영향을

경미하게 누르고 있다. 판매선은 여성복을 주력으로 스포츠 어패럴 등이다.

이번 전시회용으로 동사는 일단 경량, 고밀도로 소프트한 태의 벨루어를 개발

회의장에 제안할 예정이다.

創作工房薩 아소비(京都府)는 실의 설계로부터 직물의 기획에 이르기까지 자사

에서 직접 다룬다. 사내에 연사기를 가지고 의장 연사를 만드는 등, 가수리염도

한다. 수직에서부터 기계직에 이르기까지 폭 넓은 상품을 생산, 디자이너 브랜드

를 시발로 여성복 분야에 판매하여 간다.

직기에는 다양한 구수의 자카드나 도비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소로트ㆍ다품종

생산 체제이다. 복지는 1 미터에서 기모노는 1 필부터가 모토이다. 차별화를 추구

하는 현재의 어패럴 니즈에 합치한 텍스타일 메이커이다.

8. 독창성이 강한 판매 확대

오카는 자체 공장을 가지고 니트 제품의 완성품, OEM 수주를 주력으로 하는

메이커이다. 이번 전시회는 자사 디자이너에 의한 오리지날 상품을 시발로 어패

럴의 변화된 제품을 제안한다.

패턴대로 복잡한 형을 편성 드레이프성이 나오는 캐주얼, 부속 부분에 니트를

사용한 데님 재킷, 포면과 니트 레이스를 조합한 원피스, 스커트 등이다. 데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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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한 니트는 바닥 무늬에 비즈 자수, 스팽클, 코사쥬를 넣는다.

과거 3 회의 JC 프리뷰에서는 주요 거래선인 백화점 통판이나 전문점 어패럴

등 신규 수주선을 개척하여 왔다. 금후에도 강점인 하이 게이지로 컷 소와 니트

의 중간적인 제품 제안력, 오리지날 상품의 기획 판매력을 살려서 거래선 확대에

노력한다.

協和레이스(東京都)는 엠브로이더리 레이스를 중심으로 천연 소재, 합섬 소재에

표면 변화라든가 후가공을 가하여 부가가치를 높인 텍스타일을 전개한다. 면을

주체로 하는 천연 소재를 베이스로 주름 가공이나 스팽클을 사용하는 등, 2 차 가

공, 3 차 가공을 하였다. 4 월 초순에는 새로운 샘플 북을 만든다. 주력인 약

1,500 무늬의 엠브로이더리 레이스 외에 토션 레이스라든가 랏셀 레이스 등 편

성을 더하여 확충하였다. 이번 프리뷰전에는 다가 오는 춘하용으로 변경하여 미

세스의 수요를 개발하여 간다고 생각한다.

山琦비로드工業(福井縣)은 견, 면, 마, 모 등 천연 섬유나 화합섬을 사용하여 특

징 있는 여러 가지 벨벳을 제안하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파일 부분에 양모를 사용하여 후가공을 실시한 타입을 새롭게

내 놓았다. 오팔 가공이라든가 안료 염색, 날염 프린트 등 다양하다. 더욱이 파일

을 짧게 하여 보다 가벼운 벨벳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전회 전시회에서 호평

인 마를 사용하는 데는 소프트한 태를 실현하기 위한 개량을 거듭하고 있다.

JC 프리뷰는 두번째 전시회 참가이고 첫번째인 지난 전시회에는 예상 밖으로

내방객이 많고 충실한 상담이 전개되었다. 도매상이나 어패럴의 의견을 모아 더

욱 고도의 텍스타일 개발에 몰두한다.

金澤의 산지 상사인 前多(石川縣)는 합섬이나 실크를 시발로 코튼 등 폭 넓은

소재를 다룬다. 이번 브리뷰 전시회는 우직(羽織) 감각의 아이템 쪽을 주력으로

하여 다양한 박지 소재를 제안한다.

폴리에스터를 경사로 스테인레스 얀과 실크/레이온 혼방을 위사로 교호로 교직

한 형상 기억 효과의 직물이다. 또는 마찬가지로 帝人파이버의 모포텍스와 실크/

레이온 혼방을 위사로 교호로 교직한 박지 직물이다. 양쪽 텍스타일 모두 무게는

100/㎡ 정도이다.

더욱이 경사에 80 수나 60 수 면사를 사용하고 위사에 필라멘트를 넣은 시폰은

北陸에서는 후가공으로 천일 건조한 태를 실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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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독자 기술로 물건 만들기

福田織物(靜岡縣)은 면을 중심으로 다양한 천연 섬유 직물을 생산하는데, 그 중

에서도 이중직은 정평이 있다. 동사의 이중직은 표면과 이면의 밀도를 달리하고

있어 천일 건조 후, 후가공으로 축율의 차이로부터 자연스러운 구김이 만들어지

는 것이 큰 특징이다. 사용하는 번수는 30 수로부터 80 수까지 폭 넓고, 직물 조

직도 평직으로부터 능조직, 거즈에 이르기까지 변화가 풍부하다.

가수리 등의 선염으로 하는 일본식 무늬도 인기 상품이다. 이외에 면 80 수를

사용한 고밀도 세번수 직물에 얇은 기모를 한 복숭아 피부와 같은 섬세한 기모직

물, 몰 보더, 스트레치 론 스판, 세번수의 셔링 등, 집중된 텍스타일도 다룬다.

JC 프리뷰전은 프레타 이외의 어패럴에서도 많이 내방하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

에는 동사의 특징을 남기면서 가격을 낮춘 상품에 도전, 약 40 점을 출전한다. 조

직은 얽힘직이라든가 자카드, 박지 몰 사용 등 춘하 전용으로 투과해 보이는 감

이 있는 소재를 제안할 계획이다.

스몬 텍스타일은 도치오 산지의 특징을 살린 합섬과 천연 섬유의 복합 직물을

중심으로 후염 광폭 직물로부터 선염 변화 직물, 스트레치 직물 등 다채롭게 전

개하고 있다.

프리뷰 첫 출전인 이번 전시회는 복합 소재 후염, 선염, 입체적인 선염 직물,

얽힌 턱, 고밀도 변화직 등을 주력으로 제안한다.

동사는 木藤織物, 丸和纖維, 渡建, 山信織物, 하섹 등 5 개사로 구성하여 3 년

전에 중국에 대한 수출 진흥을 목적으로 결성하였다. 지금까지 인터 텍스타일 상

해라든가 동 북경전인 JC 부스 등에도 출전하였다. 2004 년도에는 신알현의 액션

프랑에 채택되어 상해에 판매 거점을 개설하였다. 대중국 수출의 발판을 굳히고

힘을 주고 있다.

프리뷰전에서는 새롭게 하여 국내의 수요를 일으켜 도매상이나 어패럴을 중심

으로 신규 고객의 개척을 도모한다.

帝高캐시미어 東京사무소(東京都)도 이번 전시회가 첫 출전이다. 백화점 어패럴

을 중심으로 OEM 을 받는 횡편을 중심으로 하는 니트 제품 메이커이다. 실체는

방적이라든가 니트를 다루는 중국, 상해의 대형 공장이다. 동 東京사무소는 샘플

의뢰라든가 딜리버리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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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게이지의 면/캐시미어나 실크/캐시미어를 주체로 내 놓는다. 80 수 쌍사의

초장면을 사용한 것은 언뜻 보아 컷 소이지만 성형편 니트이다. 고급감이 있는

가는 게이지에 수공의 무늬 편성이라든가 비즈, 스팽클, 자수, 프린트 등의 의장

성이 높다. 프리뷰를 기회로 춘하물도 자신있게 어필하고 추동물에 기울지 않는

생산 밸런스를 취할 계획이다. 


